


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,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
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. 그들이 와서, 
예수께 말하였다. "선생님, 우리는,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
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. 선생님은 
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, 하나님의 길을 참
되게 가르치십니다. 그런데,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
이 옳습니까, 옳지 않습니까? 바쳐야 합니까, 바치지 말
아야 합니까?"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, 그들에
게 말씀하셨다. "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? 데나리온 한 
닢을 가져다가, 나에게 보여보아라." 그들이 그것을 가져
오니,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. "이 초상은 누구의 것
이며,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?" 그들이 대답하였다. "
황제의 것입니다."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황제
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
려드려라."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. 부활이 없다고 주
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, 물었다. "선생님, 
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'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
이, 아내만 남겨 두고 죽으면,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
들여서,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
' 하였습니다.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. 그런데, 맏이가 
아내를 얻었는데,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

다.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, 그도 또한 
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,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. 일
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. 맨 마지막으로 그 
여자도 죽었습니다. [그들이 살아날] 부활 때에, 그 여자
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? 일곱이 모두 
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." 예수께서 그
들에게 말씀하셨다. "너희는 성경도 모르고, 하나님의 능
력도 모르니까,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? 사람이 죽은 
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,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
도 가지 않고,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. 죽은 사람들
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,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
기가 나오는 대목에서,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
하셨는지를,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? 하나님께서는 
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'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, 이
삭의 하나님이요, 야곱의 하나님이다' 하시지 않으셨느
냐?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, 살아 있는 
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.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 하고 
있다."

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
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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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 이스라엘이 하는 말, “젊어서부터 받은 많은 학대에도 
◯ 나는 꺾이지 않았었지.
3 밭가는 자들이 땅을 갈아엎듯이 ◯ 내 등에 고랑같은 
상처를 내었지만
4 의로우신 주께서는 ◯ 악인들의 멍에를 박살내셨다.
5 시온의 원수들아, ◯ 모두 망신당하고 물러들 가라.
6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◯ 뽑을 새도 없이 시들어 버리
리라.
7 베는 이의 손에도 ◯ 묶는 이의 아름에도 차지 않으리
니 
8 지나가는 이 아무도 “주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! 
◯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빈다” 하는 사람 없구
나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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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 주여,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: 주여, 이 
부르는 소리 들어 주소서. ◯ 애원하는 이 소리, 귀 기울
여 들으소서.
3 주여,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, ◯ 감당할 자 
누구이리까?
4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◯ 이에 당신을 경
외하리이다.
5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◯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
오니,
6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◯ 내 영혼이 주님을 더 
기다리옵니다. 
7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◯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
다리옵니다. 
¶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◯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
있으니 
8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. ◯ 그 모든 죄에서 구하
시리라. 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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